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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전(板殿)을모르는사람은없지만, 추사의말
년 명품 글씨들을 잉태시킨 탯자리 봉은사에 대
해아는사람은많지않습니다.”
저서 <완당평전>에서‘세상에는 추사를 모르

는사람도없지만아는사람도없다’고했던유홍
준문화재청장이9월6일서울봉은사(주지명진)
에서‘추사, 그리고 판전 이야기’를 주제로 공개
특강을열었다. 
봉은사 경판전의‘판전’편액은 추사 김정희

(1786~1856)의마지막글씨로, 추사는이글씨를
쓰고3일후세상을떠났다고한다. ‘봉은사김정
희서판전현판’은현재서울시유형문화재제83
호로지정돼있다. 
최근출간된한승원의소설<추사>에서도그려

져 있듯, 말년의 추사는 봉은사에 기거하며 명작
들을 잉태해냈다. ‘판전’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

로손꼽힐정도로작품성이뛰어나다. 
이러한세간의관심을반영하듯, 6일봉은사보

우당에는 오전 8시라는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불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또한 이날
오전 7시 모임을 가진 봉은사 공식자문기구‘봉
은사와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산사나
무아래서’회원들과주지명진스님도자리를함
께해강의를경청했다.<박스기사참조>
유청장은“단군이래우리나라최고의문화예

술가를꼽으라면추사의이름을떠올리는사람이
적지않을것”이라며“하지만그런추사의일생에
있어봉은사가차지하는비중이막중하다는것을
아는사람은많지않다”는말로강의를시작했다.
추사의작품세계에서‘판전’이차지하는위치는
그야말로확고부동한것임에도불구하고, 봉은사

와판전그리고추사의관계에대한이해가넓지
않다는데대한아쉬움이짙게묻어났다. 유청장
은 추사와 봉은사의 인연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
선추사의생애를살폈다. 
추사는 당대의 명문 세도가 경주 김씨 월성위

(영조의사위)의증손으로태어났다. 약관 24세에
동지부사로떠나는아버지김노경의자제군관(子
弟軍官) 자격으로연경(오늘날북경)에가서당시
청나라 학예계의 석학이었던 완원(阮元), 옹방강
(翁方綱)과학연을맺으며이후금석학과경학그
리고 시문과 서예에서 그 명성을 국제적으로 드
높였다.
하지만 정쟁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9년간의 귀

양살이를 해야 했다. 유배지에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야했던추사는그아픔의세월을오히려자
신의학문과예술을무르익는계기로삼아‘추사

체는 제주도 귀양살이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평
을받고있다. 
63세 되던 해 겨울에 마침내 귀양살이를 청산

했으나 다시 정쟁이 일어나 함경도 북청에 유배
되어1년간귀양살이를하게된다. 유배에서풀려
난 늙고, 병든 추사는 67세부터 과천의 과지초당
에머물며여생을마무리했다.  
“추사 예술의 최고봉은 그의 생애 마지막 4년
에있었다고할수있는데, 저는이시기를<완당
평전>에서‘과지초당과 봉은사를 오가며’라는
부제로 서술했습니다. 당시 추사는 봉은사에 별
실을 마련해 머물며 옛날 못지않은 열정으로 학
문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장하게 펼쳐
갑니다.”
유 청장은“생의 마지막 4년간 추사의 예술은

더욱높은경지에올라, 굳이잘쓰려고하지않아
도명작을낳는다는입신(入神)의경지, 잘썼는지
못 썼는지조차 따질 수 없는 불계공졸(不計工拙)
의경에이르게됐다”고평가했다. 
추사는 벗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장시간

쓴병풍글씨와대련작품이쌓인것을보니크고
작은것이수백폭이었고, 또편액(扁額)이그만큼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봉은사에서 작품
활동에매진했음을알수있다. 

“뭇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어 지금도 상찬해
마지않는추사의과천시절작품들이란실상봉은
사에서 쓴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추사는 봉은사
에 별실을 마련하고 상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말년을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추사가 작품만을 위해 봉은사에 온 것

은아니라고유청장은강조했다. 
“‘해동의 유마거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 추사
는 학(學)으로서의 불교학, 선학의 대가였을 뿐
아니라 진정한 재가불자였습니다. 추사는 영기
스님이편찬한<화엄경수소연의본> 경판을보
관할현판글씨를직접썼습니다. 더욱이각별한
애정이 있었는지 다른 현판 글씨 두 배는 되는
대자(大字)로 글자 하나 크기가 어린애 몸통만
했습니다. 현판 이름은 평범한 경판전이 아니라

‘판전’이라고 줄여 그 의미의 함축성을 응집시
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은사의 유명한‘판전’
입니다.”
추사는 현판 왼쪽에 낙관하기를‘칠십일과 병

중작(七十一果 病中作)’이라고 해서‘71세 된 과
천사람이병중에썼다’는점을강조했다. 이처럼

‘판전’은 우리나라의 서성(書聖) 추사 김정희의
절필(絶筆)이자, 수많은추사의작품중추사체의
본질을가장잘반영하고있는작품중하나다. 
“판전의글씨를보면마치어린애글씨같은분
위기가 있습니다. 본래 어린애의 글씨는 아무 꾸
밈없는그저천진한것인데, 추사가추구한이천
진무구함이란‘단련된 천진성’이라는데 중요한
미덕이있습니다. 추사는‘나는70평생벼루10개
를밑창냈고붓일천자루를몽당붓으로만들었
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천연스
럽게나온것이추사체의내공이고‘판전’글씨의
미학인것입니다.”
1시간 30여 분 동안 강의를 진행한 유 청장은

이번엔 참석자들과 함께 봉은사 판전으로 자리
를옮겼다. 사진자료만으로는느낄수없는추사
의필체를직접감상하기위해서다. 
가을비가흩날리는가운데판전앞에선유청

장은“유최진은 <초산잡저>에서‘글씨의 묘(妙)
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
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라고 했
고, 청나라 서예이론가 양헌은 <평서결>에서

‘진정한 입고출신(入古出新)의 개성적인 글씨,
이를감당할수있는서예가는오직완당김정희
뿐이다’라고했는데‘판전’글씨를보면이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청장은“문화재청장으로서‘판
전’편액을 실물과 똑같이 재현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 
강의가끝나고참가자들은집으로돌아갔고, 추

사의글씨는가을비속에서도여전히그‘당당한
천진성’을간직한채판전을지키고있었다. 

글=여수령기자·사진=박재완기자

“잘썼는지못썼는지
따질수없는경지”

유홍준문화재청장은9월6일서울봉은사에서‘추사, 그리고판전이야기’를주제로특강을개최했다. 강의후유청장은판전으로자리를옮겨추사의글씨‘판전’의아름다움을설명했다.

봉은사의공식자문기구인봉은사와세상을생각하는
모임‘산사나무 아래서’는 지난 5월 결성됐다.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인손석춘(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원장) 이화영(자비
신행회 상임이사)씨를 비롯해 정치, 언론, 학계, 시민사
회단체등각계의인사25명이참여하고있다. 
산사모임은매월한차례봉은사에서회의를열고봉

은사의역할과발전방향, 불교의사회적역할등을논의
하고있다. 산사모임회원들은다음달초문경봉암사에
서산사체험을할예정이며, 사찰의사회적역할을주제

봉은사공식자문기구‘산사나무아래서’는

9월6일열린산사모임회의모습.

3백여불자참석, 추사명품글씨에감탄

말년봉은사서작품매진…불교학도해박

필체직접느낄수있도록판전앞강의도

유청장“‘판전’편액실물재현해낼것”

강의후봉은사주지명진스님(오른쪽)과판전으로이동하고있는
유홍준청장. 

대원문재현전법선사님법회
전강대선사님의인가제자
억겁의무명을일깨우는
통쾌한禪법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선가귀감 서울 법회 장소가
10월 7일 일요일 법회부터 사당에서 도봉으로 바뀝니다.

지하철 도봉산역 하차 - 도봉산 등산로 입구쪽 출구
대로 건너편 부흥교회 첨탑이 있는 건물 2층

2007년 10월 7일(일) : 서울 도봉 선원 선가귀감 법회
2007년 10월 21일(일) : 광주 선원 선문염송 법회
2007년 10월 28일(일) : 부산 선원 반야심경 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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